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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 최고 부자가 누구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그 친구 재산이 얼만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149억 달러(약 133조 원)란 말이지. 그다음이 

빌 게이츠인데 1천131억 달러라고? 이봐, 이 정도를 부자라고 하면 곤란해. 

어딜 감히 내 앞에서 이런 껌값(?)을 ‘부자’라는 칭호와 동일어로 쓰느냐 이 말씀이야! 

내 소개를 잠시 하지. 내 이름은 만사 무사, 14세기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9대 

왕으로 ‘아프리카의 황금왕’이란 애칭으로 불렸지. 도대체 내 재산이 얼마였기에 

현재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아마존과 MS 설립자의 재산을 무시하냐고? 

풋! 진정한 부자는 그깟 숫자 안에 돈을 가두지 않는단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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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최고 갑부,
만사 무사

빌 게이츠도 제프 베조스도 우습다 

 #1. 황금왕 만사 무사 
탐험가 형을 대신해 왕위에 오르다 

난 1280년 말리 제국의 왕자로 태어났어. 부모님은 내게 ‘무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 용

감한 무사로 자라라고 붙여진 이름이냐고? 무사의 뜻은 선지자 ‘모세’ 를 뜻해. 혹시 디즈

니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 친구라면 그 주인공인 모세를 알거야. 

당시 이집트 최강 권력자 람세스 2세와 맞짱 뜨고 유대 민족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킨 걸

출한 인물 말야. 이렇듯 약자의 편에 섰던 모세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지. 말리 제국은 독실한 이슬람 국가였던 만큼 부모님은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그 이름을 선사하셨던 거야.  

사실 난 왕위에 오를 팔자는 아니었어. 형인 아부 바크르가 말리 제국의 8대 왕으로 나라

를 통치했고 난 부자 나라의 철없는 왕자로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무사야! 너 잠깐 왕 좀 해.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 캬~! 바다 끝에는 뭐가 있는지만 금방 

보고 올게.” 어느 날부턴가 매일 바다만 바라보던 형은 이 말을 남긴 뒤 수천 명을 태운 2

천여 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을 향해 원정을 떠났어. 그 뒤 바다 속 용왕님과 형, 아우 하

기로 했는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 일부 학자 중에는 우리 형이 콜럼버스보다 200년 먼

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 정착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해. 덕분에

(?) 난 생각지도 못하게 9대 왕에 등극했지. 여기까지가 내 이름 앞에 ‘만사(왕)’가 붙여진 

이유야. 

만사 무사(1280~1337, 

말리 제국의 왕) 측정 불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63 BC~14 AD, 로마 황제) 

4조6천억 달러

신종(1048~1085, 북송의 황제) 

측정 불가

악바르 1세(1542~1605, 

무굴 제국의 황제) 측정 불가

앤드루 카네기(1835~1919, 

스코틀랜드계 미국 사업가) 

3천720억 달러

존 록펠러(1839~1937, 

미국 사업가) 3천410억 달러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

(1868~1918, 러시아의 차르) 

3천억 달러

미르 오스만 알리 칸 

(1886~1967, 인도의 왕)

2천300억 달러

정복자 윌리엄(1028~1087, 영국 

노르만 왕조 1대 왕) 2천295억 달러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 

리비아의 장기 통치자) 2천억 달러

출처 셀러브리티넷워스(Celebrity Net Worth)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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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제국의 세력 범위.

 #3. 만사 무사의 관대함 
세계 곳곳에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오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왜 이리 많은 거니? 순례길에 만난 이들

에게 난 아낌없이 금덩이를 선물했어. 특히 이집트 카이로에 3

개월간 머물며 금을 좀 썼는데, 이런…. 나 때문에 카이로의 금

값이 폭락해 경제 전체가 무너져버렸지 뭐니. 더 큰 문제는 이

게 나비효과가 돼 지중해권과 서아시아 전체의 물가까지 엉망

이 됐고, 아프리카 전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초

인플레이션(물가가 극단적인 속도로 상승하는 현상)이 펼쳐진 

거지. 이걸 극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으니, 선의의 결과가 

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통렬하게 깨달았지 뭐야. 

그럼에도 나의 성지순례는 성공적이었다고 봐. 나의 제국과 내 

이름을 역사에 남겼으니 말야.  메카에서 돌아올 때는 건축가를 

비롯한 이슬람 학자들을 데려왔어. 그들이 말리 제국에 학교, 

도서관, 사원을 지어 백성들을 교육하게 했지. 팀북투는 이내 

교육의 중심지가 됐고 세계 각국에서 유학생이 찾아왔어. 서아

프리카에 ‘교육’의 뿌리를 심은 게 바로 나란 말씀이지.

1337년, 나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단다. 안타깝게도 내 

아들들은 나라를 나눠 통치했고, 이후 말리 제국은 날로 쇠락해

갔지. 훗날 유럽인들의 침략에 의해 말리 제국을 비롯한 아프리

카 전역이 무참히 짓밟혔어. 위대하고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고 전해지지 못한 이유지. 

있잖니 친구, 시간이 나면 말야 아프리카의 역사도 한 번 살펴

봐주련?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법이니. 미

개한 아프리카가 아닌 찬란했던, 그리고 찬란할 아프리카를 알

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2. 이슬람 세계의 미미한 존재 말리 제국 
메카 성지순례로 위세를 떨치다

내가 집권한 뒤 말리 제국은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어. 팀북투를 

포함해 24개 도시를 병합했고 대서양 해안에서 현재의 니제르, 

세네갈,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일부까지 약 3천200km에 걸

친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지.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말리 

제국은 아프리카인과 유럽인들이 드나드는 무역 국가로 번영

하게 됐단다. 영토만 광활한 게 아니었어. 전 세계 황금의 70%

를 생산했고 전 세계 소금 공급의 50%를 차지했단 말씀. 이렇

게 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부는 다 누구 거? 나!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난 기쁘지 않았어.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인데도 당시 이슬람 세계에선 우리나라를 그저 금과 

소금을 제공하는 교역소로만 인식했거든. 독실한 이슬람 신자

인 난 큰 결심을 했지. 모든 이슬람 국가에게 내 조국의 위대함

을 제대로 보여주리라. 사하라 사막과 이집트를 거쳐 이슬람의 

성지, 메카로 떠나자!

왕이 떠나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사랑하는 800명의 아내와 신

하들, 시종들이 모두 함께 가야 하지 않겠니? 1324년, 나의 가

족들과 신하들, 군사, 재담꾼, 상인, 낙타를 끄는 사람, 1만2천  

명의 하인 등이 포함된 6만여 명의 성지순례단이 식량으로 쓸 

염소 떼, 양 떼와 함께 메카를 향해 길을 나섰지. 빈자(貧者)에 

대한 베풂을 실천하라는 알라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가난

한 이들을 만나면 선사할 11톤의 황금도 잊지 않고 챙겨서 말야. 

만사 무사의 성지순례 행렬.


